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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하자 이란 군용기 폭파…트럼프, SNS에 AI  영상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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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

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영상을 거듭 올렸다. 사진은 트루스소셜 캡처. <사진캡쳐=트루스소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영상을 거듭 올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는 약 5초 정도의 영상이 두 차례 올라왔다. 

영상의 구도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장면을 담고 있다. 미국 국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단 군용기에 무기를 발사해 폭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특히 오른쪽에 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Fire)"라고 외치자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가 이란 군용기에 발사된다. 



영상은 인공지능(AI)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對)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올린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신화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에서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영 칸TV를 인

용해 보도했다.

칸TV는 또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저녁 네타냐후 총리가 각료 회의를 소집했으며,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이 현재

맞서고 있는 여러 전선 상황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안보 참모진을 소집해 이란 공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이날까지 협상

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국이 실제로 제한적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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